
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,

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, 경찰

청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관

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2일 추석

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

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, 지

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

피싱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용자의

주의를 당부했다.

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151만

7705건 중 설과 추석 명절기간

(1 2 9월) 발생이 전체의 42.2%

(63만9809건)에 달한다. 작년의 경

우 20만2276건 중 50.4%(10만2097

건)로 절반을 넘었다.

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

형(94.7%)으로, 명절 기간 선물 배

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하고 있

다. 공공기관을 사칭(4.3%)해 국민

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

예약, 정기 건강검진 예약, 교통위

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

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끊이

지 않고 있다.

또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, 지인

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(휴대전화

고장, 신용카드 도난 분실, 사고 합

의금, 상품권 대리 구매)이라며 금

전 상품권이나 개인정보 금융거래

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

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유

의해야 한다.

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피해를

막으려면 택배 조회, 명절 인사, 모

바일 상품권 승차권 증정, 문자에

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

소(URL)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

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8월 소비자물가가 6개

월만에 상승세가 둔화됐다. 폭등했

던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전

달보다 소폭 내린 영향이다.

하지만 제주는 여전히 전국 최고

수준의 고물가에다 일부 채소 과일

류, 축산물 중 1년 전보다 10% 이

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품목이 적잖

아 추석 명절 제수용품을 준비하는

도민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

있다.

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의 8월

제주도 소비자물가 동향 에 따르면

소비자물가지수는 109.96(2020년=

10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8% 상

승했다.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

월(7.6%) 이후 약 24년만에 가장

높았던 지난 6 7월(각 7.4%)보다는

상승률이 둔화됐다.

하지만 8월 도내 소비자물가 상

승률은 전국평균(5.7%)을 웃돌며

17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. 제

주는 부산과 함께 전월 대비 보합

세인 반면 0.1%씩 오른 서울과 세

종을 제외한 13개 지역은 전월보다

0.1~0.4% 하락한 영향이다.

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

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

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전

년동월 대비 7.6% 상승했다. 6, 7월

(8.3%)보다는 소폭 내렸다.

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

변동이 큰 신선어개 채소 과실 등

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신선식품지

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.9% 올랐다.

전월보다는 9.4% 올랐는데 내륙의

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

등이 영향을 미쳤다.

지난달 도내 가격등락 품목을 보

면 농수축산물 중에서는 배추

(66.5%), 오이(106.5%), 파

(59.9%), 무(57.1%), 사과(13.3%),

수박(26.0%), 포도(16.5)가 올랐다.

돼지고기(18.4%)와 국산 쇠고기

(5.0%) 등 축산물도 값이 올랐다.

쌀(-16.2%), 고구마(-44.1%), 고춧

가루(-20.0%)는 값이 내렸다.

공업제품은 전월보다 휘발유(-

11.0%), 경유(-9.5%), 등유(-8.4%)

가격이 내렸지만 전년 동월에 견주

면 등유(64.2%), 경유(31.4%), 휘발

유(8.4%) 가격 상승폭은 여전하다.

특히 최근 내림세를 보이던 유류가

격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.

4일(오후 4시 기준) 도내 주유소

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813원으

로, 서울과 같은 가격으로 전국에

서 가장 비쌌다. 6월 다섯째주 2207

원까지 급등했던 휘발유는 8월 넷

째주엔 1788원으로 1700원대까지

떨어졌지만 8월 마지막주에는 1803

원으로 올랐다. 4일 경유 가격은 ℓ

당 2029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

2000원이 넘었다. 6월 다섯째주 ℓ

당 2254원으로 휘발유 가격을 뛰어

넘을만큼 급등했던 데서 8월 넷째

주에는 1896원까지 떨어졌다 다섯

째주에는 1974원으로 올랐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

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민관

이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이 대대적

으로 전개된다.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

는 해양쓰레기 팝업 전시 스토어

필터(Filter/必터) 를 내달 2일

이호테우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

환경상황실 이라는 주제로 진행

한다고 4일 밝혔다.

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

이 찾는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코로

나19 이후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

생활 쓰레기가 증가해 해양 생태계

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처리

문제로 지역사회가 골머리를 앓고

있다.

필터 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

사가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와 협

업해 진행하는 제주 바다 환경을

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성

전시행사로, 지난해 처음 열린 후

방문객들에게 호응이 받아 올해 다

시 열리게 된 것이다. 지난해 2주간

열린 행사에는 총 4452명이 이곳을

방문했다.

특히 전시 행사 뿐만 아니라 방

문자들이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버

려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나

이키와 협업해 제작된 굿즈를 제공

하는 행사를 벌인 결과 총 1700여

명이 참여해 300㎏의 해양쓰레기가

수거되기도 했다.

또한 이달 9일부터는 필터 전

시의 사전 행사로 트래쉬(Trash)

목마 환경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

이다. 이호테우해수욕장 내에 해양

쓰레기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설치

해 포토존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운

영한다. 박소정기자

당첨번호 6, 7, 22, 32, 35, 36

2 등

보너스숫자
19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031회>

▶제주은행 신제주금융센터=오는 9일 창립 42주년

을 맞는 제주은행 신제주금융센터(센터장 겸 3지역

본부장 김성환 사진)는 관공서와 기업체들이 밀집

해 있는 제주시 신제주 권역 중심 내에 위치해 있는

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.

또한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금융 서비스와 지역

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. 불우이웃돕기와 장

학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.

김성환 본부장은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호응하는 커뮤니티 뱅크

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. ☎ 746-2196.

▶영주유리창호SM남선알미늄대리점=오는 10일 창

립 43주년을 맞는 영주유리창호SM남선알미늄대리

점(대표 장일주 사진)은 유리 가공 시공업과 금속

구조물을 취급하는 전문 업체로, 가안새시 PVC까

지 자체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.

특히 지난 2004년에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초로 자동 면취 가

공기계를 도입, 유리 가공을 비롯해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

도맡아 수행하고 있다.

장일주 대표는 4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

로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. ☎ 762

-6670. 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9월 5일~11일)

2022년 9월 5일 월요일6 경 제

추석 앞두고 각종 생활물가 상승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62(2020년=

100)로 작년 같은 달보다 5.7% 상승했다. 배추(78.0%), 오이(69.2%) 파(48.9%)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. 사진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

란민속오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. 연합뉴스

제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


